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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South Korea is already positioning itself as the world-class IT power through rapid growt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government's policy. Internet use by young people is 
increasing rapidly. Internet usage is a situation that is close to 100%. Internet use is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ut has a serious problem, such as a 
social privacy, hacking and viruses etc.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by use of the Internet frequency 
increase is desired the way, bu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media-user, among other things, that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prot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bout informations use and Informations recognition of media users and to 
propose appropriate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ze, respondents should like to disclose others 
personal information - Date of birth, education, experience, current membership, activities and publishing 
information(text, photos, videos, etc.), but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did not want to be 
released. We don't want our own privacy to be released. But we wonder other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It is not unrelated with voyeurism of our society. There is a controversy for generalizing 
this results of the research. Because We were supposed to investigate a university student organization. 
There is meaning at point of group's result, which utilizes the media well and using media. We expand 
the subject of research in subsequent studies. In following research, will analyze whether there is 
difference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application and awareness according to an age. So, the 
customiz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ducation wishes to be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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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손가락 끝으로 요리하는 

정보화 시대가 현실화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였

으며 또한 디지털 융합으로 인해 콘텐츠 융합의 

결과를 창조하였다. 문자, 음성, 영상, 그래픽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시대가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디지털 융

합 현상은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트워크의 융합, 서비스 융합 및 사회적 융합으로 

진화되고 있다. 디지털 융합 환경은 지금까지의 미

디어가 이용되고 수용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용되고 수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1].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는 멀티미디어에 적합

한 기능을 습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

를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의 복합적

인 기능이 결합되고 통합되면서 이용자의 편리성

만 강조되고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휴대용 단말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대중화됨으로써 정보의 습득과 이용이 

용이해진 반면 개인의 정보유출 또한 용이해 졌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가정보

화 기본법 제3조 제6호는 ‘정보보호’를 ‘정보의 수

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

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 따르면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

리적·기술적 수단 또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

지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3, 4, 5].

2. 본 론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

속화 되고 있다. 융합의 유형에는 사업자의 융합, 

네트워크의 융합, 미디어의 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융합으로 인해 개인 정보의 가치가 더불어 

중요하고 상업화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

와 이동통신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미디어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가치가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상업적인 가치와 공익적인 가치를 모두 의미

한다.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

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

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

을 펴고 있다[5]. 그러나 정보의 가치는 상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

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도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경

우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

고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화 역기능 해소가 대두되면

서 한편으로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기업의 개

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관리체

계 인증 구축을 위해서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보안 측면의 통제, 프라이버시 측

면의 통제가 요구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

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과 보호 통제가 필요하다

[6, 7].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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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

정보 침해와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KISA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95.4%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

도 45.9%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

기존의 정보보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의 개인 정보보호 인식 실태[9],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요인[10], 초등학생 개인정보보호에 대

한 인식 수준 분석[11], SNS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

한 대은 방안에 관한 연구[12], 인터넷 자율 규제의 

법적 의의[13],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에 대한 소비자인식[14],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효과 

및 인과관계[15] 등이었다. 미디어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 

및 수용태도를 파악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 1] 미디어 이용행태와 온라인상에서 활

동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정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2.1 조사의 일반적인 현황

본 연구는 대학재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실하게 응답한 276개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은 157명(56.9%)이었으며 여성은 119명

(43.1%)이었다.

2.2 미디어 이용 행태

응답자의 94%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로 

휴대전화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유선인터넷

(89%)과 CATV(73%)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는 IPTV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MB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13%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의 절반 이상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2시간미만

(64.5%)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10명 중 3명은 하

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 폰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

답자의 75%가 SNS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휴대폰의 

본래의 기능인 타인과의 음성통화를 이용목적 1순

위로 꼽은 응답자는 10%에 불과하다. 인터넷 게시

판 등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정도를 5점 척도로 질

문 한 결과 [표1]에서와 같이 개인미디어에 파일, 

사진, 동영상 등의 UCC 등 창작물 게재한다는 응

답(2.71)과 인터넷 게시판에 파일, 사진, 동영상 등

의 UCC 등 창작물 게재(2.65)한다는 응답자의 평균

이 높게 나왔지만, 이 또한 보통(3.0)이하의 결과가 

나와 응답자들은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온라인상에서의 활동 정도
Table 1. Activity at on-line

유형 평균

정당(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1.37

정당(정치인)의 SNS 방문/이용 1.53

상품에 대한 품평이나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2.04

상품에 대한 품평이나 의견을 개인 미디어에 게시 2.16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1.75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인미디어에 게시 1.71

사진, UCC 등 창작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 2.65

사진, UCC 등 창작물을 개인미디어에 게재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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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Table 3. Awareness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검정값=0

t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들어보았다 11.96 .000 3.196 2.66 3.73

알고있다 6.49 .000 1.725 1.19 2.26

표 2.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변화
Table 2. Change by smart phone use

스마트폰이용으로 변화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나의 생각 및 정보를 자유롭
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3.16 .987 22.833 .000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활동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3.33 .973 24.466 .000

다양한 콘텐츠(정보)에 쉽
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4.35 .658 47.245 .000

UCC 등 콘텐츠를 직접 제작
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3.51 .967 25.923 .000

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
버시가 침해되었다 3.24 .992 23.297 .000

거짓 인터넷 정보에 속게 
되었다 3.39 1.097 22.085 .000

상업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를 이용하게 되었다 3.00 1.000 21.424 .000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을 침해하게 되었다

2.65 .890 21.229 .000

스마트폰 사용 이후 변화된 일상의 모습[표 2]으

로 ‘다양한 콘텐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

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UCC 등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따라서 스마트 폰으로 이용자들

은 정보를 검색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

는 적극적인 이용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나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침

해하게 되었다’는 항목의 평균이 2.65라는 의미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가 보통이하 즉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마트 폰 이용으로 

다양한 콘텐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

지만, 한편으로는 거짓 정보에 속은 적도 있기 때

문에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프

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 

보았느냐와 알고 있는 가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일표본통계량을 검증한 결과 [표3]과 같

이 전자의 평균은 3.20이며, 후자의 경우는 1.73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프라이버시’와 ‘개인정

보보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미디어 혹은 주

변 사람들을 통해 들어는 보았지만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정보를 한번쯤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친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

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6.7%이며 본인의 

초, 중, 고등학교 동창과 커뮤니티에 소속된  내 

친구 혹은 이웃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본 경험이 있

다는 응답자도 66.7%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 혹은 연락이 끊긴 사람에 대한 

검색 비율도 67.4%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인에 대

한 정보 검색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검색 보다는 주

변 친분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정보를 적극 검

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정보 중에서 찾아본 개인정보가 무엇인

지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사진과 프로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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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타인의 정보 검색(단위: %)
Table 4. Information search about others

예 아니오 기타

가족 33.3 56.9 9.8

친구 66.7 27.5 5.9

커뮤니티 소속된 친구, 이웃 45.1 49.0 5.9

데이트 중인 이성 친구 47.1 47.1 5.8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 67.4 25.5 7.8

처음 만난 사람 43.1 51.0 5.9

표 5. 사이트별 정보공개 정도(단위: %)
Table 5.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site

항목
정보사이트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비공개 자발적 
공개 비공개 자발적 

공개

신상정보(생년월일 등) 43.1 52.1 21.6 74.5

개인 연락처 56.9 43.1 43.1 56.9

프로필 43.1 54.9 19.6 76.5

글, 사진, 등 게재정보 27.5 70.6 15.7 82.4

서핑, 구매 등 
이력정보 58.8 39.2 43.1 56.9

개인 인맥 등 
사회정보 45.1 52.9 31.4 66.2

접속 여부, 현 위치 등 58.8 41.2 45.1 52.9

한 정보를 검색한 비율이 각각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소와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를 확인한 경우가 51.0%이었으며, 어떤 사람

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는 

응답자도 49%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공인에 대한 정보를 활동정보(34%), 

학력, 경력, 현 소속 등 프로필(23%), 생년월일과 

같은 신상정보(13%), 연락처(11%), 기타(19%)의 순

으로 검색하였다. 그러나 주변인에 대한 검색에서

는 생년월일과 같은 신상정보(36%), 연락처(24%), 

학력, 경력, 현 소속 등 프로필(18%), 게재정보(글, 

사진, 동영상 등 12%), 기타(10%)의 순으로 검색하

였다. 개인정보 검색 대상은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사인인 경우도 많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주변인물은 공인에 비해 활동이력

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상정보와 

연락처 등 개인적인 정보를 검색하였다는 것은 타

인에 대한 배려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공인에 대한 개인 신상정

보검색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사인의 경

우는 사진을 비롯하여 이메일 등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까지도 검색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

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연예인을 

비롯하여 공인의 개인 신상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9.7%로 조사되었다. 주변 

인물에 대한 검색도 응답자의 15%는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에 동

의한 응답자는 전체 83.6%를 차지하였지만 연예인,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

이 있는 응답자는  커뮤니티타인의 정보도 검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에서 개

인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재정보에 

대한 공개(72.6%)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대부분 비공개를 원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

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자발적 공개

보다 비공개의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개인연락처

(56.9%), 서핑이나 구매 등에 관한 이력정보(58.8%), 

접속여부 및 현 위치 등과 같은 활동정보(58.8%)이

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도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은 항목은 신상정보(52.1%), 학력이나 경력 등 프

로필(54.9%), 개인인맥 등 사회적 정보(52.9%)로 조

사되었다. 또한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크(SNS) 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공

개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의외로 모든 항목

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공개가능하다는 자발적 공

개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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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활동 정도,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인지의 상관관계(평균)
Table 6. Interrelation with activity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정당(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활동정도 개인정보 알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지하고 있다

1(소극적) 1.70 3.22

2 1.50 2.70

3(보통) 2.67 4.33

4 2.00 4.00

5(적극적) 0.00 0.00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활동정도 개인정보 알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지하고 있다

1(소극적) 1.76 3.32

2 1.75 2.56

3(보통) 1.38 3.75

4 2.50 4.50

5(적극적) 0.00 0.00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인미디어에 게시

활동정도 개인정보 알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지하고 있다

1(소극적) 1.52 3.24

2 1.71 2.59

3(보통) 2.38 4.25

4 2.00 4.00

5(적극적) 0.00 0.00

사진, UCC 등 창작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

활동정도 개인정보 알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지하고 있다

1(소극적) 1.50 3.38

2 1.47 3.12

3(보통) 1.92 3.38

4 2.00 4.64

5(적극적) 2.00 4.00

특히 개인연락처(56.9%), 서핑이나 구매 등에 관

한 이력정보(56.9%), 접속여부 및 현 위치 등과 같

은 활동정보(52.9%) 항목들이 포털사이트에서는 비

공개를 원한 항목들이었지만 소셜네트워크에서는 

자발적 공개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털사이트와 같이 공개된 공간

에서는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이 염려되지만 

소셜네트워크에서는 제한된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

며, 이는 SNS를 통해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들의 45%가 ‘내가 현재 위치한 곳의 맛 집, 버스 

운행 정보 등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나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노출은 감수해야 한다’

고 답변했다. 35%는 ‘나의 위치정보 등 일상의 개

인정보가 노출되어 신변적, 경제적 위험이 우려되

므로, 맞춤형 정보서비스는 가급적 받지 않아도 된

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일상정보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응답자가 72.5%로 압도적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발생

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감으로 이해된다.

2.4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정도와 정보

보호 인식

온라인상에서 활동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조

사하였다. 먼저 활동 정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에서 활동이 많은 고 활동자는 저 

활동자에 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인

식하고 있다.  정당(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게시하는  활동자일수록 개

인정보보다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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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

시하는 정도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와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활동자일수록 프라이버

시에 대한 인지도도 높게 나왔으며 개인정보에 대

해서는 소극적 활동자이든 적극적 활동자인 듯 관

계없이 대체로 잘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 UCC 등 창작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들은 소극적 활동가이든 적극적 활동가이든 

관계없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대체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활동정도와 

상관없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입

증하는 것이다. 

3. 결  론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즉 정보의 가치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가치에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는 경제적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이 보편

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자유로운 정보전달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도 현실

이다.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획득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지만 한

편으로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침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용이한 가상공간에서 

개인 정보의 오용, 목적이외의 사용, 개인정보 유

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정보 노출이 

아니라 정보사회에서는 경제적 재산적 피해를 유

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와 인식의 개

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정보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 및 수용태도를 파악하고, 개인

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

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스마트 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스마트 폰 사용 이후 변화된 일상의 

모습으로는 다양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

다는 것이다. 반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미디어 혹은 주변 사람들

을 통해 한번쯤 들어 보았지만 내용에 대해 자세

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응답

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조사결과와 차이

가 있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개인

정보는 신상정보(생년월일, 키 등), 프로필(학력, 경

력, 현 소속 등), 사회적 정보(인맥 등), 활동정보 

및 게재정보(글, 사진, 동영상 등) 등을 공개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는 허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 정보는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는 궁금해 하는 것은 우

리사회의 관음증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본인의 정

보는 보호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의 정보는 보호대

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는 것을 반증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온라인상에서 활동

이 많은 고 활동자는 저 활동자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폰 사용 이후 다양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었지만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

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스마트 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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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미

디어 이용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집체교육이나 PC

환경에서의 교육이 대부분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

에 맞는 스마트 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

형 교육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계

를 지니고 있지만, 미디어를 가장 활용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집단의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

속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령

별 개인정보 활용 및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하여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교육이 이

루어 질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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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용행태와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안재현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요  약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으로 인해 세계최고 수준의 IT강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보화 실태조사에 의

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

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해킹, 바이

러스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률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한 방안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디어이용자들이 자신의 정

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디어 이용정도가 정보활용 및 인식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여 정보보호 인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 

타인의 개인정보는 신상정보(생년월일, 키 등), 프로필

(학력, 경력, 현 소속 등), 사회적 정보(인맥 등), 활동

정보 및 게재정보(글, 사진, 동영상 등) 등을 공개하기

를 희망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는 허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 정보는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

으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는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사

회의 관음증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본인의 정보는 

보호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의 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

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상대로 조사

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집단의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는 의의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령별 개인정보 활용 및 인

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맞춤형 개인정보 보

호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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